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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제 32 주일 이 주일의 화답송 

를릎 찮i 。 l
추 저의 하느님 저11독서 : 지혀1 6, 12-16 

제 영혼이 당신을 저12독서 : 데실 14， 13-18 

!;;;! 응 : 마태 25, 1-13 ......, 

등불과키름 

한 정 면 신부/광주 가톨릭 대학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당일 풍 

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혼 

인예식이 신랑 집에서 거행되기에 앞서 먼저 신부 

집에서 한차례 축하잔치가 벌어진다. 그런다음 신 

부를 데리러 저녁 늦게 신랑이 신부 집에 나타난 

다. 하지만 신부의 친척들에게 줄 선물에 대한 홍 

정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신랑이 신부를 데 

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는 

일이 예사였다. 드디어 “신랑”이 밤늦게서야 일행 

과 함께 마을어귀에 도착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소 

리를 질러 알린다. 이와 함께 신부를 데리고 화려 

한 행렬에 싸여 다시금 자기 집으로 향한다. 그리 

하여 신랑 집에서 혼인예식이 거행되고 성대한 혼 

인잔치가 벌어진다. 

이 혼인풍속도에 따라 오늘 복음을 해석해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신랑”은 종말에 갑작스레 오 

실 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열 처녀들” 곧 - 여 

종들 - 은 그처럼 갑작스레 오실 주님을 지금이라 

도 당장 맞이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 

키며， 혼인잔치는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잔치 

를 가리킨다. 결국 주님의 갑작스런 오심과 그분의 

결정적인 심판이， 오늘 복음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각각 자신들이 준 

비해놓은 기름에 따라 환히 밝혀든 등불과 꺼져가 

는 등불로써 신랑을 맞이하려 했던 일들 및 그로 

인해 혼인잔치에 참석하거나 끝내 참석하지 못하 

게 되었던 사건들에 비유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꺼뜨리지 말고 타오르게 해야하 

는 등불 및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 기름은 구체적 

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믿 

음의 결단을 통해 끊임없이 각자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쇄신해야 하는 일을 상징한다. 

목말라하나이다. 

국까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자수하였다고 온나라가 떠 

들석하다.88년 12월부터 당시 민청련 김근태 의장 

고문 사건으로 전국에 수배돼 검찰과 경찰 연인원 

300만명이 샅샅이 찾아 나셨는데도 그를 잡지 못하 

였다. 무려 십 년하고도 열달 동안을. 

이근안은 관절뽑기， 통닭구이， 비녀팝기， 전기고문 

등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고문 기술을 총동원하여 반독재민주화 운동가들을 
무덤이나 병원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하였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멀쩡한 사람을 죽도록 두들겨 패거나 거꾸 

로 매달아 놓고 물을 먹이거나 전선을 연결하여 사 

람을 반쯤 죽여 놓아 결국 죽음이나 폐인으로 몰고 

가는 고문을 상부 지시 없이 경감에 불과한 이근안 
이 독자적으로 행하였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대한민 

국 천지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수인에 불과한 이근안의 죄가 없다거 

나 가볍다거나 하는 돗은 조금도 아니다. 이근안은 

이근안대로 엄벌에 처하되 누가 시켰는가는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고문과 공작으로 18년간이나 철권정치 

를 휘두른 박정회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국민 

의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형제를 원수로 여기라고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상황에 

서. 공소 시효 지난 고문 기술자가 자수하였다고 고 

문이 근절되고 인권이 향상될까. [인] 

이산책 

전추교 전주교구 사목국 fi 285-0041 FAX 283-9365 



(2) 숲정이 aw년 대희년을 바라보며 

신앙인으| g빔을 억누르는 

국가보안법끈 며|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 숲정이 지면 (1999. 10. 24. 2면)에서 국 

가보안법이 반공을 우상화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악법임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래도 혹자는 이렇 

게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임에는 분명하 

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펼요가 있다. 순교자들이 악법도 법이 

라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 법을 지켰다면 순교 

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서양 오 

랑캐들이 들여온 삿된 가르침을 신봉하지 말라 ! ’· 

는 국법과 왕명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께 순종하 

다가 귀한 목숨까지 바쳤다. 사실 실정법과 양심 

법이 대립될 경우， 실정법을 무시하고 양심을 우 

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교회는 항상 가르친다. 

얼마 전 어떤 고위관리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도대체 불편한 국민이 있느냐?’ 하고 반문한 적 

이 있다. 이런 당돌한 질문에 우리 신앙인은 보 

안법 때문에 불면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괴롭다 

고 말하고 싶다. 그것이 괴로운 이유는 보안법이 

우리 신앙인의 양심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적으로 여 

기고 또 증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보안법은 한 

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 

하면서， 전세계가 합법적 국가로 인정하는 조선 

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여 북한과 

의 모든 접촉과 교류를 범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웃을 네몸같이 

사랑하라"(마르 12, 31)는 말씀은 물론 .원수까지 

도 사랑하라’ 는 말씀(마태 6, 44 참조)을 실천하 

는 사랍이다. 보안법은 원수를 형제로 여기고 사 

랑하려는 신앙인의 양심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괴롭고도 부담스러운 법이다. 

우리 신앙인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용서의 위대 

토탈 매션 임실 동충하초 연구소 

1 M A+ 항종앙 면억증강 

허약체질 개선， 노화앙지， 만싱띠로 
영캐쥬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몰 

암환자， 천식. 결핵， 황달. 당뇨 고혈압 
김 운 식(베드로) 

심 접 순떠|러|사) 〈장 김 형 권(필립보) 

객사뒤 K.F.C 앞 g 밑을 (0673) 644-7334- 5 
H (0652) 231 - 7853 전주 (0652)213-4131 - 2 

함을 익히 배웠다. 사실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 

느님의 사랑에 의해 두터운 죄의 장벽이 무너지 

고 인간의 굳은 마음까지 녹아 내리게 되었다. 

때문에 신앙인은 용서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랍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교회는 남과 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이렇게 고 

백한 바 있다. “평화는 용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용서와 사랑만이 평화의 강을 이루어 

놓는다" (1994. 6. 26,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북한선 

교위원회 성명서) . 그러나 보안법은 신앙인의 이 

런 양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 북한사회를 증 

오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보다도 신앙인의 양심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보안법으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했던 사람 

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유린당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인의 양심은 

상당히 괴롭다. “여기 있는 형체들 중에 가장 보 

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 44)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 

러기에 일찍이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국가보안법 

의 무차별적인 적용과 처단으로 국사범에 대한 

인식에 혼동을 가져오게 하고 관제 공산주의자가 

생기는(1982년 인권주일 담화문)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이 법은 한번， 아니 열번 개정해도 법이 아니라 

신앙인의 양심을 억누르는 폭력일 뿐이다. 보안 

법 완전 폐지운동은 민족의 “은총과 구원”을 위 

해 반드시 요구되는 운동이다. 

성가정 식품 대 한 상 사 
전통고추장， 된장， 간장 주택증개축 보수， 페인트 공사 전문 

각종장아찌류 판매 특수방수. 보일러설비， 삿슈 도배 
김 만 증(비아똘) 김 익 화(요셉) 

이 접 순(베닐다) 천주시 덕 진구 서노송동 662-39 
순장군 음， 민속마올 265-22 ft (0652)252-4874 ,0>> (0652)277-6522 

ft (0674) 653- 3382 Fþ;X 653-3398 포 줄 012-뼈4-2658 

휴 011-674 - 3382 밴드폰 ‘ 011-680-4874 

2000닌 대의넌 맞이 새날 새삶꾼동 4단겨1. 암께 가요， 우리의 쉴전사앙을 지킴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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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X)년 대희년을 바라보며 

행풍금뼈요 -4--4--4--4--4--4--4--4--4--4--4--4- 예- -4- -4- -4- -4- -4- -4-

사도신경에 보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는 내용이 있는데 

화장한사람의 육신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갈라졌던 영 
혼과 육신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신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 
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의 처참한 모습이 아닌 빛에 싸인 영광 
스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삶과는 다른 현존 양식을 지니게 
된 것이치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전혀 새로운 모습으 
로 영혼과 육신이 결합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 
랜 병고에 시달리거나 사고 등으로 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 
습니까? 죽은 후의 영혼과 육신의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인 들은 요즘에 사회 
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장례보다는 화장을 하여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도 사회에 선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구 · 제 단체 소식 -••••-4- -4- -4- -4- -4-••-4-••-4- -4--4-

1. 주교조}성당 보수를 위한 먹을거리 잔치 :11월 6일(토)-8일(월)， 중앙성당 
2.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피징 :11월 9일(화) 오전 10시， 성요셉양로원 
3. 수녀연합회 11월 정기모임 11월 9일(화) 오전 10시， 숲정이 성당 
강사 - 이완영수녀， 주제 -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지혜로운 선택 

4. 가톨릭 장애인 예술제 : 11월 7일(주일) 오후 4시. 윤호관 
주관 - 교구 사회사목국 

5. 가톨릭 약우회 월모임 11월 9일(화)， 평화동 성당 
6. 푸른군대 일일피정 :11월 11일(목) 오전 10시， 덕진성당 
7. 레지오교본 교리 경시대회 11월 13일(토) 전동성당 
8. 예비 신학샘 방문 :11월 14일(주일) , 광주 가톨릭대학 
9. 기억할 사제 :11월 9일 김반석(베네닥도) 신부 9주기 
10. 천호피정의 집 피정 : 1월 16일(화). 주제 - 하느님을 찾아서 

지도 - 김정수 신부 
11. 수류성당 전화번호변경 : 사무실(æ58) 544-5652(FAX겸용)， 수녀원 544-5654 
12. 신태인 성당 FAX번호 (0681) 571-8208 

--

대흐|년맞이 '99 전주교구추수탐사제와도 · 농한마당잔치 -일시 11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전동성당 -순^i : 1부 - 추수감사미사， 주혜 및 강론 이병호 주교님 
2부 - 기념 식 (도 · 농 이 야기 마당) 3부 - 도 · 농 한마당 잔치 

※ 농민 형제들이 봉헌한 우리농산물로 정성껏 마련한 점심등 맛있는 먹 
을거리 잔치와 가톨릭 농민 형제들이 직접 생산한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쌀， 잡곡， 채소， 과일， 양념류， 가공식품， 한우고기 등) 

@ 전북대학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쌍 
일시 : 9일(화)-12일(금) • 장소 : 지하 세미나실 오후 2시 -4시， 1차면담 
대상 :1.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으신 분 

2. 사회복지 봉사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자원봉사자， 호스피스봉사자， 간병사) 

3. 면담후 본당신부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분 
• 문으1 : 전북대 학병 원원목실 - (0652)250-1336, 이 비 비 나 수녀 (018-620-1336) 

동서로삼익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힐막기 판매장， 전자오르간 수리 

김 태 우(일용소) 

황 진 숙(인젤라)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tt (0652) 288-7717-8 

서울방사선과의원 

흩합건강검전센태 
전신 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g밸영·성인병검진·자동차적성검사 

빅 인 숙(Q f나다시아) 

구 금앙분수대 로타리 
g 띠652) 278-1212- 3 

세 광 당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 특별우대(상당환영) 

김 윤 증(베드로) 

빅 영 자띠}리아) 

코아백화점내 l층 

tt (0652) 288- 0058/285-3061 

숲정이 (3) 

요십이삼짧앓펠 
곱훌낼뚫IL뽕1비속 

魔
군부대어1 7써 
호엔해보자 
」

쫓앓 

성 소 모 임 

부산성 베네되도수녀회 
일시 11월 14일(주일) 오후 2시 

장소 호성동 성당수녀원 

문의 호성동(0652)244-0094 

휩!리 본당{051 )753-1131-4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11월 13일(토) 오후 5시 

장소 서강대학교 K관 뒷면 

대상 대학 재학이상 남자 

문의 김영석 수사(02)719-1803 

관솔라따선교 
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11월 14일(주일) 

(매월 둘째 주일 오전 10시) 

장소 ‘ 부천 역곡 본원 

문의 ‘ (032)345-9907 

비고 성소 모임 및 성소 식별 

암께 가요 우리 - 위， 아래 사람 서로 존경아고 경어 사용O~J I. 연옥영폰들을 위안 위링의 기도 바지기. 



~、t‘4‘-、4‘4‘4‘-‘4‘4‘~‘4、4‘*
ri1기.저「님 믿j 口 。 . ....L!..,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 무 실 564 -2044 주임신부 김 김 수 
ε굉 유 치 원 564-3529 수 녀 앤 564-6585 사목회장 정 길 진 

0 11월은 위렁섬윌l 조상님들， 친지， 연욕영혼들을 위해 미사용헌과 
위령의 기도 바칩시다 @ 오늘은 연중 제32주일 
CD 위 아랫사랍 서로 존경하고 경어 사용하기 
@ 연옥영혼들을 위해 위령의 기도 바치기 

1 모임 @ 성싱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구역장회 - 9일(화) 전 
10시 @ 반석회 - 12일(금) 후 8시 @ 성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명신도 주일 다음주 2차헌금 있옹 
3 수능 수힘샘을 위한 미사 16일(화) 후 7시 30분 
4 씻얼유치윈 윈아모집 원서교부 - 18일(목)-19일(금) 

접수 -20일(토) 
5 여|비신자 교리 @ 신부님반 - 매주 화요일 후 8시 

@ 수녀닙반 - 매주일 전 9시 
6 김잠용 젓길 판매 자모회(새우첫. 멸치액갯 각 l만 6천원) 
7 금주 전려| 은회태. 정순복 
口 지난주 몽헌음 595，200원 口 교무금 1.230，000원 
노::1 m 주임신부 584-1331 사 무 실 584-1333 주임신부 이 완 재 
~ ì:..! 유 치 원 584- 1004 수 녀 원 584-1332 사옥회장 조 건 규 

FAX 581 - 1334 

1 새신자 소개 전입신자， 예비신자(중심미사 중) 
2 주수감사미사 오늘 중심미사 중. 중식제공 
3 본당신부님 휴가 8일(월 )-12일(금) 

* 신부닙 휴가기간중(수. 금) - 말씀의 전혜 
4 온당 수녀님 휴가 8일(월 )-17일(수) 
5 가정밤운일정 안내 18일(목) 행정구역‘ 19일(금) - 상서구역. 

23일(화) - 궁안， 역리반， 24일(수) 대초반， 25일(목) - 동진구역 
6 성서피징 13일(월 )-15일(수) liE 본당에서 있음 
7 성가대윈 모집 관심 있으신 분은 성가대로 오세요 
8 본당미사잠석 금주 - 전체공소. 차주 - 청호 
9 금주 정소 6구역 § 관심 가져주세요 

口 지난주 몽헌금 1 ，00 1，1 00원 口 교무음 1 ，055 ，000원 
」‘ <= 주임신부 544-5653 사 무 실 544-5652 주임신부 최 종 수 ..., TT FAX 543-0177 수 녀 원 544-5654 사목회장 김 한 규 

@ 온딩 전화번호 번경 사체관 - 544-5653, 수녀원 - 544-5654 
사무실 - 544-5652 

1 금추 전례 ‘ 해설 - 반영복， 독서 - 정준환. 이금자 
2 차주 전려| 해설 - 박철석， 독서 - 김승학， 정재덕 
3 금주 모임 @ 사옥희 - 6일(토) 8시 

@ 성모회 - 공식미사 후 
4 치주는 명신도 주일입니다 2차헌금이 있음 
5 김사힘니다 @ 견진성사 준비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6 서C‘ 정〈 C그 o Ó~ 

@ 본당 성지순례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천사들의 모후 Pr 

口 지난추 몸헌금 382，730원 口 교무릅 315，000원 

시기동 흉한F 휠 짧:협염 샅 룹 청 §33=gA?g i휠鎬 올 쉴 훨 
FAX 535-2 169 

o 서학동， 중앙성당돕기 2차헌금 있습니다 
1 가짐밤문 안내 10일(수) - 강서구역 1, 2. 3반 

11일(목) - 강서구역 4， 5반， 12일(금) - 강서구역 6， 7반 
2 죽1 흔배 7일(주일) 12시 30분. 신랑 임철호(안드레아)， 신부 -
정장미 3 성서공부시간안내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중. 매주 
금요일 어머니 미사중 4 울뜨레이 14일(주일) 공식미사 후. 강당 

5 금주 전려1 : (토) 해설 - 박금회， (주일) 해설 - 전영자 
독서 - 깅석철. 김경회 6 차주 전려1 : (토) 해껄 - 최회선 
(주일) 해설 - 배상정， 독서 - 이재진. 권해경 

7 금주 모임 CD 반장모임， 성모회 - 7일(주일) 
@ 돈보스코회， 모니카회. 청년회 - 13일(토) 

8 자주 모임 아오스딩회 
9 금주 정소 월 - 천상의 모후， 토 - 천주 성모 
口 지난주 몽헌금 1 ，092 ，300원 口 교무금 2.1 52 ，000원 
。 m 주임신부 543-0880 사 무 실 543-0881 주임신부 김 의 철 
E코 a 유 치 원 543 -4236 수 녀 원 545-2843 사목회장 김 낭 기 

1 오늘은 연중 제32주일 
2 몽섬저I : 11 일(목) * 수녀님께 신청 
3 금주 모임 ‘ 꾸리아 
4 금주 전려| ‘ 해설 - 강단규， 독서 - 손영진. 안금순 

봉헌 - 깅종섭 가정 
5 자추 전례 해설 - 송영환. 독서 - 박금택. 이영자 

봉헌 - 김연회 가정 
6 성전지붕보수 공사비 몽런히신 문 김사 

7 성당 정소 용남구역 

권영배， 김훈배. 이만춘. 
최석기 

8 교무금， 섬전지붕 보수헌금에 많은 험조 바립니다 

지구 보다λ시 팀 
L-C>....L.., 

신태인 즘었신a S김 :잃잃 작 칩 쉴 휠} :gg83 책鎬 휠 훌 휩 
011월은 위렁성뀔입니다 
@ 오영화(바오로)사목회장님의 연임과 오치순(己|차드) 
김영석(토마스)님의 사옥회 김사가 되심올 죽히드립니다 

o OH렁회비 납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금주 미사잠석 동악. 신기 
2 차주 미사잠석 능교 용암. 화봉， 진흥 
3 금주 공소미사 종산(토) 4 차주 공소미사 육단(토)， 태인(주일) 
5 금주 모임 학생회， 성심회， 꾸리아. 성모회(금) 
6 차주 모임 자모회. 안나회， 율뜨례야 
7 금주 전례 해설 - 고정순. 독서 - 허 

용헌 - 오치순， 고연님 
권.박정숙 

8 차주 전려| 해설 - 박찬주. 독서 - 깅병익. 주진회 
봉헌 - 신득호‘ 박영자 

口 지난주 몽헌금 369，200원 디 교부금 1 ，522 ，000원 
^I 효 주임신부 544-2272 사 무 실 544-2271 주임신부 박 종 흥 
L:! ξ:; FAX 544-2271 수 녀 원 544-2273 사목회장 김 태 술 

@ 온당자체 바자회를 성윈ôH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분꺼| 
감사드립니다 

1 금주 모임 ‘ 성모회. 청년회， 요셉회. 사목회 (9일(화) 후 8시) 
2 차주 모임 ‘ 자모회. 프란치스코 삼회 
3 공소미사 용지 (8시l. 차주 - 백자. 신암 
4 온당미사 잠례공소 신암， 차주 - 와룡 
5 빙자 몽섬저I : 12일(금) 
6 금주 전려| 해설 - 함정숙. 김소양. 독서 - 허성욱. 깅영순 

7 차주 전려| 
용사 - 성조들의 모후 pr 
해설 - 백강석. 김진숙， 독서 - 장현종， 최육회 
용사 - 신비로운 장미 Pr. 

8 성당 정소 7. 13, 14, 15, 16구역. 차주 - 1, 2. 3, 4구역 
口 지난주 몽헌금 417，000원 디 교무금 150，000원 

연지동 줍컸신Z E33=883g 샅 s 휩 §33;gg짧 책鎬 검 훌 윌 
0 11월은 위렁섬월입니다 언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1 오늘의 모임 아브라함회 
2 성제강복 11일(목) 
3 영자옹성저I : 12일(금) 
4 죽l 흔인 14일(주일) 전 12시 30분 

신랑 - 조영식(바오로)， 신부 - 강윤정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 자주 모임 성심회. 성체회 
6 온당 연도대회 16일(화) 저녁미사 후 
7. 11 뭘 성당 정소 순교차의 모후 Pr., 인자하신 모후 Pr 

* 수고하시겠습니다 
口 지난주 몽헌금 1 ，013 ，400원 口 교무금 743.000왼 
요 혼 주임신부 544 -0152 사 무 실 544-0151 주임신부 김 환 철 

~ 유 치 원 546-3788 수 녀 원 544-0153 사목회장 김 치 덕 

@ 나바위 전신자 성지순려|어| 수고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0 2(0)년 기념 영세 한세대 1멍 이상 선교힐시다 
0 2(0)년 맞이 100일기도 앞으로 55일 

1 . 2(0)년 대흐|년 맞이 묵주기도 1억단 몽헌 31일 현재 총 333，여O단 
2. 2(0)년 대희년맞이 기념사업헌금신정 사무실 
신 립 - 41세 대 10，800，αm원. 납입 - 3‘없lO，OOO왼 

3 모임 @ 요셉회， 99회 - 공식미사 후 @ 사목회 - 9일(화) 
@ 숲정이회 - 10일(수)@ 성모회 - 12일(금) 
@ 자모회 . 청년회 - 13일(토) 

4 사제앙성후원회비 납부의 닐 오늘 
5 섬당 정소 모든 성인의 모후 
6 차주 모임 재속상회 
口 지난주 몽헌금 1 ，207 ，800원 口 교무금 505 ，000원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 무 실 581-0241 주임신부 서 정 현 

FAX 581-0241 사목회장 박 경 우 

@ 오늘은 만님 추일로서 식사를 힘께 힐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는 
정식수(마EIOfl신부님께서 주례해 주십니다 

' 1 금주모임 @ 구역 레지오 회합에 기쁜 마음으로 적극척으로 
창여합시다 @ 복사단 소풍 - 오늘 

2 차주 모임 사목회 - 14일(주일) 미사 후. 사제관 회합실 
3 금주 가정밤문 신복 공소， 금요일 후 7시 30분부터 
4 사목회 각 분과장님들께서는 다음 주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줄해 주시기 바립니다 

디지난주몽런금 26 1 ，000원 口교무금 250，000원 디 지난주 몽헌금 1 87 ，000원 口교무금 615，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보냄시다， 

, 


